BR6039           연말에 보내 드리는 명시

16-12-31

오늘은 연말의 바램을 읊은 영국의 명시인 알프레디 테니슨의 명시 “힘찬 종이여, 우려보내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울려라 힘찬 종이어


알프레드 테니슨

울려라 힘찬 종이여, 거친 창공에

날아가는 구름에, 싸늘한 빛에

오늘 밤으로 이 해는 지나가 버린다.

울려라 힘찬 종이여, 이 해를  가게

하여라.

낡은 것 울려보내고, 새로운 것  울려
맞이하라

울려라 기쁜 종소리여, 흰눈 저 너머

해는 이제 저무노니, 이 해를 울려 

보내라.

거짓을 울려보내고, 진실을 울려

맞으라.

울려보내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여 가슴에 번지는

이 슬픔을.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반목을 울려

보내고 
온 인류에게 구제를 울려 맞이하라.
울려 보내라, 이윽고 사라질 주장을

당파의 나쁜 습성인 그 다툼을,

울려 맞아라, 보다 드높은 삶의 

방법을,
보다 아름다운 예절, 보다 깨끗한 

도덕 을

울려 맞이하라.

울려 보내라, 이 세상의 결핍과

고뇌와 죄악을

그리고 이 시대의 싸늘한 마음을,
울려라 울려 퍼져라.  내 애도의

노래를

울려 맞아라,  보다 오묘한 노래를,

울려 보내라, 입지와 혈통의 지나친 

자긍을
그리고 이 세상사람들의 중상과 모략을

울려 맞아라, 진실과 정의의  사랑을

울려 맞아라, 한 없이 선한 사랑을

울려 보내라, 세상에 있는 고질병

전부를

울려 보내라, 마음에 꽉찬 황금의 

욕망을

울려 보내라, 지나간 수천 차레의 

전쟁을

울려 맞아라, 영원한평화를

울려 맞이 하라, 용기와 자유의 형태를,
보다  관대한 마음, 보다 자비
넘치는 손을,
나라의 어둠을 울려 보내라

울려라,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 하기

위해.

이제 고 신동엽 시인의 “새해 새아침”을 읊어 드리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은 

산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씻겨 갔으면

새해엔

아내랑 꼬마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돌아와  밨으면

허나

새해 새 아침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영원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구슬짓는다.




끝

